
주간 위클리 | 나는 지금 전쟁보다 더 위험한 것을 보고 있다 

이번 주 국제 정세를 보면서, 나는 단순히 “중동 긴장이 커졌다”는 식의 뉴스로 이 상황

을 받아들이지 않는다. 

나는 오히려 지금 세계가 훨씬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본다. 

이번 주 나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결렬 이슈를 중심으로 상황을 다시 들여다봤다. 

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. 

나는 지금의 상황을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, 

질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충돌이라고 본다. 

 

이번 주를 내가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 

이번 주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다. 

“미국과 이란은 서로 완전한 승리를 주장하며, 현실 인식의 간극 때문에 협상 자체가 성

립되지 않는 구조에 들어갔다.” 

나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이겼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. 

오히려 내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건, 


��� 양쪽 모두 자신들이 이겼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. 

 

내가 보는 이번 협상의 본질 

이번 협상은 표면적으로는 외교 실패처럼 보인다. 

하지만 나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. 

나는 이 상황의 핵심이 **‘착각’**에 있다고 본다. 

미국은 군사적 압박과 핵시설 타격을 통해 

이란이 사실상 항복 상태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다. 

반면 이란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. 

• 호르무즈 해협 통제  

• 유가 급등 유도  

• 글로벌 시장 흔들기  

이걸 통해 자신들도 충분히 미국을 압박했다고 생각한다. 



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다. 

“이건 협상이 아니라, 서로 다른 현실을 믿고 있는 두 국가의 충돌이다.” 

 

내가 중요하게 보는 첫 번째 포인트 

나는 이번 사태에서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본다. 

미국은 이미 협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이 있었다. 

이란이 일정 부분 양보할 가능성이 있었던 순간도 있었다. 

그런데 그 타이밍에서 미국은 

협상보다는 군사적 압박을 선택했다. 

나는 이 판단이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냐면, 


��� 이란 내부 강경파를 키워줬다 

이건 매우 중요한 변화다. 

협상 상대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

오히려 더 강경해지고 조건을 더 세게 들고 나오게 만든 것이다. 

나는 이 부분을 보면서 

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이 항상 유리한 건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다. 

 

내가 중요하게 보는 두 번째 포인트 

이란의 전략도 매우 흥미롭다. 

많은 사람들이 “호르무즈 해협 봉쇄”라고 표현하지만 

나는 이걸 봉쇄라고 보지 않는다. 


��� 나는 이걸 “통제”라고 본다. 

이란은 

• 우호국 → 통과 허용  

• 적대국 → 제한  

이렇게 선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. 

이건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라 



정치 + 경제 + 전략이 결합된 플레이다. 

나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. 

“이란은 지금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, 

세계 경제를 이용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.” 

 

내가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

나는 이번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

군사 충돌 그 자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. 

내가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건 이거다. 


��� 서로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 

미국도, 이란도 

각자 “우리가 이겼다”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. 

이 상태에서는 협상이 성립되기 어렵다. 

나는 이걸 보면서 확신하게 됐다. 

앞으로 국제정치는 

“이기는 게임”이 아니라 

“착각이 충돌하는 게임”이 될 가능성이 크다. 

 

내가 보는 더 큰 흐름 

나는 이번 사태를 중동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. 

내가 더 크게 보는 흐름은 이거다. 


��� 에너지가 다시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다 

• 호르무즈 해협  

• 원유 수송  

• LNG 흐름  

• 글로벌 물가  

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. 



나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. 

“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지만, 

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아직도 에너지다.” 

 

내가 느끼는 지금 시대의 특징 

예전에는 전쟁이 터지면 

시장은 일방적으로 무너졌다. 

하지만 지금은 다르다. 

• 갈등은 커지고  

• 불안은 커지는데  

• 자본과 기술은 계속 움직인다  

나는 이걸 보면서 

지금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한다. 

“불안정 속에서도 시스템은 계속 돌아간다.” 

그리고 이게 더 무섭다. 

  



내가 보는 가장 큰 위험 

나는 지금 상황에서 

전쟁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고 본다. 


��� 불안정이 일상이 되는 것 

• 휴전이 나와도 아무도 안심하지 않는다  

• 협상이 시작돼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  

• 시장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  

나는 이 상태가 앞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. 

그리고 그렇게 되면 

• 기업  

• 정부  

• 투자자  

모두가 

“완전히 안정된 세계”를 전제로 판단할 수 없게 된다. 

 

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내가 보는 의미 

나는 이번 사건을 단순 뉴스로 보지 않는다. 

이건 투자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신호다. 

나는 이렇게 본다. 

첫째, 에너지 시장 변동성은 더 커질 것이다. 

둘째, 공급망 리스크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. 

셋째, 특정 산업은 타격을 받고, 특정 산업은 기회를 잡는다. 

특히 나는 

• 원유  

• 에너지  

• 대체에너지  



• 방산  

• 물류  

이 영역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. 

 

내가 이번 주를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 

나는 이번 주 상황을 단순히 

“협상이 실패했다”라고 보지 않는다. 

나는 이렇게 본다. 

지정학은 이제 배경이 아니라, 

세계 경제를 직접 움직이는 본체가 되었다. 

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다. 


��� 세계는 지금 

“문제를 해결하는 방향”이 아니라 

“문제를 관리하는 방향”으로 움직이고 있다 

 

내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 

나는 이번 주 내내 하나의 질문을 계속 생각했다. 

“세계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, 

아니면 갈등을 계속 안고 갈까?” 

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

나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본다. 

  



 

결론 | 나의 관점 

나는 지금의 세계를 

단순한 혼란이라고 보지 않는다. 

나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다. 

나는 지금 

불안정이 새로운 기본값이 되는 시대의 시작을 보고 있다. 

그리고 이 변화는 

생각보다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. 

 




